
정유4사, 독과점 문제 심각…
고수익에도 연구개발 투자는 0.2% 불과 … 고용창출도 미미

정유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.

대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수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내수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며, 고용

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.

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<2010년 시장구조 조사>에 따르면,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

산업은 47개에 달했다.

해당산업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% 이상으로 나타났다.

독과점산업은 정유를 비롯해 승용차, 화물차, 담배, 설탕, 커피, 맥주, 위스키 등이 해당됐다.

독과점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(이윤율)은 31.1%로 제조업(광업 포함) 평균 26.8%보다 높았으며, 특히

반도체 55.6%, 담배 52.0%, 맥주 49.6% 순으로 높았다.

그러나 이윤율이 높아도 연구개발은 소홀히 했다.

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.4%로 제조업 평균인 2.1%보다 낮았으며, 정유 0.2%, 위스키 0.8%, 맥주0.8% 등

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%에도 미치지 못했다.

대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

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.6%였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

6.9%에 불과했다.

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.9%로 절반에 육박했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 16.6%에 그쳤으며, 대기

업집단 종사자 수는 2009년 45만7000명에서 2010년 44만1000명으로 되레 감소했다.

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“대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”며 “관

련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4/03>


